
“알록달록 동물 동상 옷 입히기 정말 재미있어요!”
- 학부모 재능기부로 함께 하는 동상 색칠활동 -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10월 23일, 오늘은 소양서초등학교(교장 이기복)의 낡
은 동물동상들에게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날입니다.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작업의 기획자는 우리학교 학부형인 박진희씨입니다. “물감을 이렇게 섞은 다음, 기린에게 
알록달록 옷을 입혀줘도 좋고...”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박진희씨(이윤민,이관욱 어머
니)의 표정에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도내에서 조형예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진희씨는 이번 작업을 추진하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페인팅 작업에 함께함으로써 서로
의 정도 돈독해지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감성과 고운 정서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
련해 주기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부는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에는 본인의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의 소중
한 재능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 참 멋진 일이 아닌가
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행
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박진희씨 얼굴에는 어느새 보람의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
습니다. 
동상 색칠을 마친 김기선 학생은 “빛바래고 칙칙한 동상들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바뀌
니 우리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라 더 
신났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동상색칠 작업을 통해 소양서초 학생들은 함께 하
는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